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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degre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academic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academic stress. Data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June 10 to 30, 2020. The surve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159 students in D and B city. Data were analyze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cademic stress were correlated with self-efficacy(r=-.41, p<.001) and social support(r=-.40, 
p<.001). In a multiple regression, self-efficacy(β=-.170, p=.010), social support(β=-.137, p=.042) were 
associated academic stress. These factors attributed to 22.2% of the total variance in academic stress.
Conclusion: Therefore the factors affective intervention techniques need to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upgrade mental health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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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 초기 발달단계

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대학생은 자신의 정체성

을 확립하고, 전공 선택에 따른 적응, 이성교제, 
취업준비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과제를 이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내적 갈등, 대인관계의 어려움, 
취업에 대한 압박감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다1).
특히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등을 야기하며, 사회부적응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2). 최근 전공 선택에서의 고려

사항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는 취업률이 높은 전

공으로 주변인 권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자신의 적

성고려 경우보다 높게 보고되었다3). 또한 간호대

학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1,000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있어4), 간호대학생은 일반대

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보고되었다1). 
이러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습 

뿐 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으로 건강을 위협하므

로1),4),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중

요하다. 
최근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의 내

외적 특성에 초점을 둔 스트레스 감소 전략이 제

시되면서5),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학업스트

레스를 조절하는 주된 개인의 내외적 특성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지와 

믿음으로6),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

향요인으로 작용한다7).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학업스트레스를 유연하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녕감도 증가할 수 있다3),5). 
사회적 지지는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할 수 있는 

지지체계로8)9),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에 잘 대처하게 되므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스트

레스가 감소될 것이다2). 한편 Yang 등4)의 연구에

서 사회적 지지는 학업스트레스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간호대학생 대상으

로 사회적 지지와 학업스트레스 간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

에서는 자기효능감10), 사회적 지지4), 스트레스 대

처11) 등과 같은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

인되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유형에 대한 

선행연구가 대부분으로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학업스트레스 간의 심리사회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

적지지, 학업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학

업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

지, 학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
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분석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

지, 학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D시와 B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해당 간호대학의 학장에게 전

화로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직접 방문하

여 설문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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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및 

비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서를 통해 연

구 참여에 동의한 총166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 소요시간은 15분 정도였

다.  
표본의 수는 G*Power 3.1.3 program을 이용하

여 효과크기(d) .15 유의수준(a) .05 검정력(1-β) 
.95로 산출한 결과 총138명이 산출되어, 대상자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총 166부 설문지를 배부

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답변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159부을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Schaufeli 등12)이 개발하고, 
Bae와 Shin1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15문항으로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문항

은 역환산하하였다. Bae와 Shin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

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4)이 개발하고, Hong15)

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23문항으

로,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Dahlem, Zimet와 

Parley16)가 개발하고, Shin과 Lee17)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점수범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과 Lee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92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program을 이용하

여 유의수준 .05에서 양측 검정하였다. 일반적 특

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t-test, one 
way-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실시하였다. 학업스트레스, 자기효

능감,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

적 회귀분석(multiple stepwise line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

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22세 이하’가 85.5%, 성별은 여성이 71.%이었고, 
학년은 1-2학년 42.1%, 3-4학년 57.9%이었다. 학
업성취도는‘중’66.7%,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취업

률이 높아서’52.8%, 전공만족도는‘민족‘ 45.9% 나
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성

주관적 건강상태(F=6.01,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른 각 변수의 결과는 ‘불만

족’이 ‘보통’과 ‘만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Table 1).

3.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의 기술통계 및 제 변수 간의 상

관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평균은 3.11점, 사회적 지

지 평균은 3.18점, 학업스트레스 평균은 3.44점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

업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r=-.41, p<.001), 사회적 

지지(r=-.40 p<.001)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r=.41, p<.001)와 양의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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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Academic stress

M±SD t/F (p)

Age 
≥22 136 (85.5) 3.39±0.99

1.20 (.229)
≤23 23 (14.5) 3.12±1.11

Gender
Man 46 (28.9) 3.45±1.09

0.74 (.458)
Women 113 (71.1) 3.31±0.97

Grade
1-2 67 (42.1) 3.38±1.04

0.22 (.819)
3-4 92 (57.9) 3.34±0.99

Academic performance

High 38 (23.9) 3.02±1.02

2.27 (.106)Middle 106 (66.7) 3.42±1.01

Low 15 (9.4) 3.40±0.93

Motive 

Employment rate 85 (52.8) 3.33±0.97

1.22 (.302)
Valuable job 17 (11.5) 3.34±1.30

Aptitude and interest 26 (16.4) 2.64±1.09

Stable workplace 31 (19.3) 3.58±0.92

Major satisfaction*

Higha) 73 (45.9) 3.15±1.01
6.01 (.003)

c>a,b Middleb) 70 (44.0) 3.33±0.97

Lowc) 16 (10.1) 4.09±0.85
* Sheffe’s-test

Table 1. Difference in Academic  Stres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9)

Variable Range M±SD

Self-efficacy 1-5 3.11±0.86

Social support 1-5 3.18±0.73

Academic  stress 1-5 3.44±0.9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of Measured Variables
(N=159)

Variabl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r(p)

Self-efficacy 1

Social support .41
(<.001) 1

Academic stress -.41
(<.001)

-.40
(<.001) 1

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d Variables  
(N=159)

Variable
Model

B β t p

(Constant) 5.41 14.38 .<.001

Self-efficacy -.32 -.30 3.74 <.001

Social 
support -.35 -.28 3.50 .001

Major 
satisfaction -.01 -.01 0.21 .980

adjusted R2=.222, F=15.09(p<.001)

Table 4. Predictors of Academic Stress 
(N=159)

3.3.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
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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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80이상인 변수가 없어 변수들 간의 독립성

이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가 0.83이상

이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전공만족

도는‘만족 한다’를 기준으로 가변수 처리하여 분

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변수를 투입한 결과, 자기효능감(β=-.30, p<.001)
이었고, 사회적 지지(β=-.28, p=.001)로 나타났으

며, 이들 변인들이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22.2%이었다

(F=14.60, p<.001)(Table 4).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

지, 학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

의 학업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3.44점이었

고,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

능감과 사회적지지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은 대

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설명력은 22.2%이었다. 
한편 학업스트레스 정도는 3.44점으로 나타났

다. 이는 Yang 등4)의 연구에서 보다 학업스트레스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학년별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고, 스트레

스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

처자원과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1).
자기효능감은 특정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학업스트레스 상황을 유연하

게 대처할 수 대처할 수 있다7). 사회적 지지는 타

인과 관계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특히 대

학생은 또래와 함께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학업스

트레스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스트레스에 유연하

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으므로 연구결과를 간호대학생 전체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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